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만... ❧

저의 모든 삶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부분 부모님 물질 을 포기Q) ( , )…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

춘천에서 수은 드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A) .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헌신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무척이나 의미 있

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수은 자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알려. ,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

들들이 되게 하셨 엡 다고 합니다 수은 자매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1:4-5) .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모두 다 당장에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거.

나 목사님이 되거나 길거리를 헤매는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비전을.

잊어버리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헌.

신한다라고 하면 꼭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가서 선교하거나 피켓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 ,

지옥 을 외치며 지하철을 누비는 전도자가 되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꼭.

그런 식으로만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 부모님을 부양하고 효도하는 일을 전혀 못 하

고 돈 버는 것도 개인적인 꿈도 모두 다 포기해야 하고 평생을 고생만 하면서 재미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이 그렇게 재미없고 고생.

만 바가지로 하는 것이라면 아마 기독교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에 자기의.

삶을 걸고 나서겠습니까?  

또 하나 이유를 더 들자면 그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만 특별-

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

한번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고 말하면 평생을 하나님의 밧줄에 꽁꽁 묶여서 절대로 풀려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억지로 끌려다니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맘대로 조종하시고 망쳐놓으.

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 "

성히 얻게 하려는 것 요 이라고 말합니다"( 10:10) .

하나님은 수은 자매의 삶을 위한 아름답고 환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수은 자.

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은 자매에게 자매의 삶을 내놓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수은 자매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 ,

다 호 그리고 수은 자매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 교제( 6:3).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과실을. ,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요( 15:5).

그러므로 수은 자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고민한다면 저는 먼저 하나님

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

오 제가 일하는 선교단체의 슬로건은 입니다 그.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

분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분을 명확히 안다면 그는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

지금부터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

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룬다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변화시키시고 만드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수은 자매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마.

음을 가진 수은 자매를 축복하고 격려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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